
공지] 국가인권위 대통력 소속 기구화 저지 인권활동가 비상회의 소집 건 

2008년 1월 18일 오후 7:32

 

안녕하십니까?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입니다.

 

지독한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이때, 대통령직 인수위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한

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인권회의를 비롯하여 몇몇 단체들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과 논

평을 급하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은 매우 다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국회 행자위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를 요청하였고, 국회 행자위는 오는 25일 행자위 회의를 하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상정되어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곧바로 법사위, 그리고 2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다루

지게 되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사정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장연 사무실에서 몇몇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대응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은 이명박 차기 정부의 반인권성을 여

실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인권운동진영을 총력을 집결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를 보았습니

다(회의록 참조).

그래서 오는 1월 22일(화) 오전 11시에 긴급하게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투쟁계획을 논의하여 실행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오는 1월 23일(수)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이후에는 비

상회의에서 논의 되는대로 투쟁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기구화 저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비상회의 소집

 

일시: 2008년 1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명동 향린교회 1층 향우실

참가 대상: 전국의 인권활동가 모두

논의 안건: 이명박 정권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방안에 대한 대응 논의

 

이날 회의에는 인권회의 담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모든 활동가들이 다 모여야 하고, 인권운동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운동진영에서도 함께 힐 수 있도록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에 착수하

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서 내놓는 방안들이라는 것이 모두 재벌규제는 풀고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은 더 후

퇴시키고,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2,30년 전 독재시대에나 있던 공안적인 발상들이 인수위가 내

놓는 정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도발적인 상황을

그냥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문제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분명한 반인권 정권임을 선

포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전국 인권활동가들의 비상회의를 소집하오니 모두 모여주

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침에 대한 성명이나 논평을 발표하지 않으신 단체들은 강력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메일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월 22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박래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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